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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잉넛 얇고길게음악해온 25년…잘했다싶네요

데뷔25주년을맞은밴드크라잉넛이서울마포구서교동드럭레코드작업실에서인터뷰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

1995년홍대클럽 드럭서첫공연

국내 1세대펑크록밴드

공연하는게노는것같아

기교 허세없는게사랑받는이유

펑크음악을오래하면사람이맑아지는걸까.

영화 매드맥스 악당임모탄의군대선봉에서거

칠게 기타 줄을 뜯으며 모래바람을 맞는 기타맨

같을거라상상했다.그러나실제로본펑크록밴드

크라잉넛은해맑고수줍음많은아이같았다.

지난 19일서울마포구연습실에서만난이들은

무대위에서그렇게논다고해서밖에서도그러면

그게어디사람사는꼴이겠냐며웃었다.

박윤식(메인보컬기타),이상면(기타), 한경록

(베이스), 이상혁(드럼), 김인수(아코디언키보

드)로 구성된 크라잉넛은 올해로 활동 25주년을

맞은국내1세대펑크록밴드다.

1995년 홍대클럽 드럭에서공연하기시작해

이듬해 드럭이 제작한 편집앨범 아워 네이션 1

(Our Nation 1)으로데뷔했다.

슈가맨 같은방송을보면우리보다한참나중에

음악을시작했는데지금은다른직업을가진사람들

도있더라고요.저희는그래도멤버변화없이꾸준

히지금까지음악을하고있잖아요. 이만하면잘했

다, 그래도잘했네라는생각이들어요. (박윤식)

크라잉넛은 지금까지 여덟장의 정규앨범을 비

롯해미니앨범(EP)등음반수십장을발표했다.

그간걸어온발자취를모아오는 8월열여섯곡

이담긴베스트앨범을발표하고 25일에는수록곡

좋지아니한가를선공개한다.

이전음반을들으면 나왜이렇게연주를못했

지? 라고생각한적도있어요.이번기회에실제로

공연에서하듯이옛노래들을새롭게녹음해앨범

에담았어요. (한경록)

박윤식은 옛날에는노래를어떻게불러야하는

지잘몰랐다며 노래를하는게아니라 내가다

죽여버릴거야하는느낌이었다고회상했다.

그러면서도박윤식은기교가없는게크라잉넛

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다고 자평했

다. 그도그럴것이 말달리자나 룩셈부르크 등

멜로디가복잡하지않고소리를내지르는크라잉

넛노래는많은이에게 노래방피날레곡으로꼽

힌다.

가사또한 날것 같으면서도서정적이다.

지친청춘에게 닥치고내말들어/우리는달려

야해 (말달리자)라고일갈하는가하면 부어라마

셔라춤을춰라 /우리의인생이여기까지인듯 (내

인생마지막토요일)이라며같이놀자고외친다.

방황하며춤을추는불빛들/이밤에취해흔들

리고 있네요 (밤이 깊었네) 같은 시적인 가사와

보고싶다예쁜그대돌아오라 / 나의 궁전으로

(명동콜링)처럼애절한노랫말도눈에띈다.

뭐랄까.저희는허세가없어요. 요즘세대들이

말하는 스웩∼이요. 자기를 과장해서 표현하는

걸좋아하는거같은데저흰그런게없고, 또없고

싶어요. (이상면)

기교도, 스웨그(swag)도 없다는 이들은 음악

의방향성도딱히없다고했다.

이상혁은이같이말하면서 어떤음악을하고싶

은지가계속바뀐다. 노래를만들당시에느낀것

들을음악으로담는다고했다.

그래도 아직음악이제일재밌다고말하는크

라잉넛에게 열정만큼은넘칠만큼있는듯하다.

음악처음시작했을때랑똑같이지금도무대에

서는게제일재밌고설레요.외모는늙었겠지만요

(웃음).멤버모두가공연하는게노는거같다고

생각해요. (한경록)

지난 25년간수많은무대를거친이들에게가장

기억에남는공연은무엇이었을까.

멤버들은입을모아 1996년 스트리트펑크쇼

와 2007년 펜타포트록페스티벌이라고답했다.

스트리트펑크쇼는드럭을벗어나서한첫야

외공연이었어요. 홍대 거리, 명동 거리에 쏟아져

나온사람들이어우러져서같이그냥놀았어요.다

이빙도하면서.어떤사람들은너무흥분해서무대

장치를 부수더라고요. 다들 놀고 싶은 갈증 같은

게있었던거죠 (박윤식)

펜타포트록페스티벌에서는배를채우던관객

수백명이크라잉넛의 말달리자 전주가나오는걸

듣고는양손에핫도그와맥주를든채무대를향해

뛰어왔다고한다.이상혁은 백만대군이쳐들어오

는것같았다며당시를떠올렸다.

한시간반동안의인터뷰에서지난25년세월을

되돌아본이들의표정에선뿌듯함이엿보였다.

이상혁은 우리모토가 얇고길게가자다라며

어느정도얇고길게25년간음악을한거같은데

앞으로도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

다. /연합뉴스

박보검, 8월 31일입대

해군문화홍보병합격

배우박보검(27)이해군문화홍보병으로오는

8월31일입대한다.

소속사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25일 박보검배

우가해군문화홍보병에합격했으며이에오는8

월31일입대예정이라고밝혔다.

박보검은지난달모집한해군군악의장대대문

화홍보병건반파트에지원했으며,이달초실기와

면접시험을치렀다. 입대전마지막작품은영화

원더랜드와드라마 청춘기록이될전망이다.

소속사는 입대전까지촬영을모두마칠계획

이라고덧붙였다. /연합뉴스

방시혁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장

포니정혁신상상금 2억원기부

방시혁(사진) 빅

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이 포니정 혁

신상 상금으로 받

은 2억원을사회에

기부한다.

빅히트는 25일

방 의장이 제14회

포니정혁신상을받

았다며 상금 2억원

은 사회에 기부할

예정이라고밝혔다.구체적인기부처는논의중이

다.

방의장은이날서울강남구포니정홀에서열린

시상식에참석해 그어느때보다강한소명의식

을느낀다며 최초에음악이나를왜행복하게했

는지를잊지않겠다고소감을말했다.

앞서2일재단측은슈퍼스타방탄소년단(BTS

)을키워내대한민국콘텐츠의힘을전세계에보

여준공로로방의장을올해포니정혁신상수상자

로선정했다고밝힌바있다.

포니정 혁신상은 현대자동차를 설립한 고(故)

정세영현대산업개발명예회장의애칭인 PONY

鄭(포니정)에서 이름을 따 2006년 제정한 상이

다.문화, 외교, 경제,교육등다양한분야에서혁

신적인사고로긍정적인변화를끌어낸개인이나

단체에수여한다. /연합뉴스

#살아있다 침체극장가살려냈다
개봉첫날 20만명…남산의부장들 이후 5개월만

#살아있다

유아인박신혜가 주연한 좀비 영화 #살아있

다가개봉첫날 20만명이넘는관객을끌어모았

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위기경

보가심각단계로격상된 2월이후최고성적이다.

25일영화진흥위원회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에따르면전날개봉한 #살아있다는 20만4천71

명이관람했다.

이날 전체 관객 수는 23만5천963명으로, 매출

액점유율도 86.3%에달했다.

개봉첫날스코어가 20만명을넘긴것은지난 1

월설연휴를앞두고개봉한 남산의부장들 이후

5개월만이다.당시 남산의부장들은 25만2천28

명을동원했다.

2월 이후개봉한영화들의개봉첫날스코어는

정직한후보 10만 9879명, 클로젯 9만6638명,

지푸라기라도잡고싶은짐승들 7만7962명으로

추락했다.

6월들어처음개봉한 침입자가 4만9578명으

로출발했고, 결백은 2만3050명, 사라진시간

이 3만2370명이었다.

/연합뉴스


